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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과 사건◆

시간을 감안할 경우 세계는 보다 역동적인 존재로서 파악된다 근원적 창조 창조적 진화. (‘ ’)

를 감안할 경우, 시간은 세계 자체를 변화시킨다(World) . 우리는 그러한 이 세계의 변화

를 감지하지 못한다.

변화의 지각 자체도 인식 주체와 맞물려 드러난다. 변화에 매듭을 줄 때 사건 이 성립한다‘ ’ .

이 때 사건은 연속적 흐름을 뜻하는 생성 지속 과 확연히 구분된다‘ ’, ‘ ’ .

사건은 큰 사건과 작은 사건이 상대적인 층차를 이루면서 성립한다 상대적으로 큰 사건들.

은 시간의 지도리 매듭 를 형성한다( ) .

시간의 지도리는 사건들과 사건들을 통해 다른 삶으로 갈라지는 주체들을 묶는다 즉. 시간

의 지도리가 현실의 가능세계들을 가른다.

시간의 지도리◆

세계는 시간에 따라 흘러간다 흘러간다 는 것은 사건들의 생성을 말하며 이 때 큰 사건은. “ ”

지도리 이다 하나의 사건은 문을 여는 것과도 같다 하나의 사건은 단독으로만 존재하지( ) . .幾

않는다 현실적 사건은 잠재적 사건들의 한 가닥으로서 현실화된다 잠재적 사건들의 계열. .

화들은 세계들을 함축한다 즉 하나의 현실적 사건은 여러 가능세계들 중 한 가닥이 현실화.

된 것이다.

가능세계의 얼굴들◆

현실의 가능세계들은 인식 주체의 시공간과 맞물려 여러 세계들을 형성한다. 주관적인 것은

객관적인 것의 반대가 아니라 한 단면으로서 존재한다. 이 세계 자체는 그러한 단면들의 총

체이다.

그리하여 가능세계들은 경험론적으로 정초될 수 있다 세계 는 경험의 다원성에 드. (World)

러나는 세계들이 통합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는 영원히 소진되지 않는 풍요로움이다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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존재론적 맥락에서 회화 보기◆

현대 회화의 핵심을 재현 이념의 파기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 과거의 전통 회화에서,

재현이 일의적이었는가를 다른 한편으로 현대 회화는 재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,

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

코드 재현에 대한 새로운 관점1. :

회화가 차원 평면에 무엇인가를 재현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재현은 재현되는 무엇 세계2 , ( )

과 차원 평면 사이의 사상 관계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재현이란 애초부터 재2 ( ) .寫像

현되는 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재현되는 것과 재현하는 것 사이에 일정한

코드를 개입시키는 행위였다고 해야 한다.

때문에 설사 재현 이라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예컨대 르네상스 회화 사실‘ ’ , ,

주의 회화 인상파 회화 동북아 회화 등은, , 서로 다른 코드를 사용한 재현이었다고 해야 할

것이다. 이것은 곧 회화의 역사를 재현 비재현 구도가 아니라 회화면 과 존재면/ ( ) (繪畫面 存在

사이에서의 관계설정의 구도에서 봐야함을 뜻한다) .面

회화의 자기지시성 내면의 표현2. :

그렇다면 회화가 자기지시성(self-referentiality)의 논리로 돌아선 이후 이런 구도는 파기

되었는가를 물을 수 있다.

재현 이라는 한 개념이 그 안에 무수한 다질성 을 품고 있는 그만큼 전통 회화와 현‘ ’ ( )多質成

대 회화 사이에 날카로운 선을 긋기란 쉽지 않다. 현대 회화가 내면 을 표현하기 시작했다‘ ’

하더라도 인간의 내면 자체가 세계의 한 얼굴 단면인 만큼 현대 회화 역시 무엇인가를 드‘ ’ / ,

러내는 행위인 것이다.

물론 전통 회화에서처럼 주체가 바깥을 응시하고 무엇인가를 재현하려 한 경우와 현대 회,

화에서처럼 내면을 감지하고 그것을 표현하려는 경우 사이의 차이는 크다 따라서 그 차이.

를 포용할 수 있는 존재론적 구도의 파악이 중요하다 주체성과 대립하는 대상성 객체성이. /

아니라 주체성을 포괄하는 객체성의 제시가 회화의 존재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.


